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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여행 쇼핑의 필수품”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블랙모어스·무브프리 등 프리미엄 웰니스 허브로 진화

■ 비비랩·푸드올로지·블랙모어스·무브프리 등 4개 브랜드 총 22종 선봬
■ 유산균·체중 관리·오메가3·관절 건강 등 세분화된 웰니스 수요 공략
■ 아미노바이탈·드시모네·듀오락 등 단독 상품 확대…건강식품 경쟁력 강화

(신세계면세점=2026/07/16)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11층 건강식품 편집매장 앞에 프리미엄 웰니스 팝업존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세분화된 웰니스 수요 공략에 나선다.

이번 팝업에서는 뉴트리원라이프, 푸드올로지, 블랙모어스, 무브프리 등 국내외 인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4곳의 총 22개 상품을 선보인다.

뉴트리원라이프는 체지방 관리와 장 건강을 함께 고려한 ‘비비랩 30억 다이어트 생유산균’을 포함해 간 건강, 콜라겐, 어린이 장 건강, 혈당 관리 관련 생유산균 제품 6종을 선보인다.

푸드올로지는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를 겨냥한 ‘콜레올로지 컷 PRO’를 비롯해 다이어트 유산균, 커팅 젤리, 콜라겐 젤리 등 6종을 구성했다.

블랙모어스는 대표 상품인 ‘오메가 미니 더블 콘센트레이트’를 비롯한 신제품 ‘오메가 울트라 95 미니’ 등 6종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EPA와 DHA를 합해 1,280mg을 함유했으며, 미니 캡슐과 개별 PTP 포장을 적용해 섭취와 휴대, 보관이 편리하다.

무브프리는 MSM과 글루코사민을 함께 함유한 ‘어드밴스드 MSM 위드 글루코사민 120정’을 포함해 관절 건강 제품 4종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유산균과 체중 관리부터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코엔자임Q10 등 다양한 건강관리 목적에 맞춘 상품을 이번 팝업에 구성했다.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여행 중에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려는 고객 수요를 반영했다.

최근 건강관리와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건강기능식품 산업 매출은 22조5,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25년 시장 조사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주요 기능성 원료로 꼽혔으며,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캡슐·정제형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웰니스 소비 확대에 힘입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올해 1~5월 식품·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30% 증가했다. 여행 중에도 건강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면세 쇼핑의 새로운 성장 카테고리로 자리 잡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팝업과 함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상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 뉴트리션 브랜드 아미노바이탈을 비롯해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 드시모네, 듀오락, 락토핏, 비에날씬 등을 단독 입점 상품으로 선보이며 유산균과 체중 관리, 스포츠 영양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 3국의 대표 올리브 품종을 활용한 프리미엄 올리브 영양 캡슐 브랜드 올록담을 면세 최초·단독으로 입점시키는 등 새로운 웰니스 상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출국 전 의약품·영양제 반입 규정과 여행 상황별 추천 상품을 안내해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건강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타 유통 채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명동 본점만의 차별화된 하이엔드 웰니스 큐레이션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이번 단독 팝업에서의 고객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명동점 VIP 및 글로벌 고객을 위한 최고급 웰니스 정식 라인업을 구축하는 전략적 테스트베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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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사진 1~5: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1층에 프리미엄 웰니스 팝업 오픈
